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COVID-19(Corona Virus Disease 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세계)를 이용한 여행을 즐기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나

줌(Zoom)을 통한 모임, 수업, 행사 등이 진행되면서, 

외부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으로 포모(Fear of Missing Out: FoMO)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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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FoMO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고, 암 환자에서의 FoMO 개념을 

통해 암 환자의 FoMO에 대한 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Walker & Avant(2010)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개념속성, 선행요인, 결과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한 국내외 선행연구 중

최종 82편을 분석하였다. 개념속성은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배제, 소속감의 결핍, 타인과 상호작용의 부재, 부정적인

감정이었으며, 선행요인은 흐름을 놓치거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외감, 타인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우울, 불안 등 부정 정서가 촉발되며,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저하된다. 암 환자에서도 이러한 FoMO의 속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암 환자의 FoMO를 개선

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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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attributes of FoMO,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ntervention of FoMO in cancer patients. In order to confirm conceptual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by applying the conceptual analysis method of Walker & Avant 

(2010), 82 previous studies published from 2004 to 2021 were analyzed. The conceptual attributes 

were relative deprivation, social exclusion, lack of sense of belonging, lack of interaction with 

others, negative emotions, and the antecedents were a sense of alienation when you miss the flow 

or when excluded from activities and the desire to connect with others. The consequences of this 

were increased emotional distress, triggering negative emotion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and 

decreased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 attributes of these FoMO were also confirmed in 

cancer patient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FoMO in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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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FoMO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립공포감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처음 FoMO의 개념은 

경영학에서 제품의 공급량을 줄여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한정된 제품과 유행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었다[1]. 이후 FoMO 현상이

주목을 받으면서 페이스북이 출시된 2004년에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FoMO라는 약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 FoMO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보람 있는 경험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타인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에 대한 불안감[3], 사회적

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불안, 과민, 부적절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4]. 또한 후회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이는 만족감을 주는 일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강박적인 우려이며[5], 젊은 연령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이다[6]. 이러한 FoMO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7],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발생하며[8], 대인

관계에서 자신만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를 특성으로 하므로 사회불안과 유사한 변인

으로 여겨진다[9].

FoMO는 Maslow의 위계 욕구 중 3단계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을 하며[10], 

개인의 심리 동기, 인지 상태 및 행동 수행 등 다차원

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11]. Przybylski 등[3]은 자기 

결정성 이론을 통해 FoMO를 설명하였는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학적 요소이다[12]. 자기 

결정성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개인의 기본

심리 욕구 충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본심리 욕구

의 좌절로 인하여 FoMO는 발생하게 된다[3,13]. 최근 

FoMO는 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FoMO가 높아질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지고, 반면에 

삶의 만족과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을 경험한다[14-16].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5년 상대 생존율은 1993-1995년에 42.9%

에서 2014-2018년에 70.3%로 크게 향상되었다[17]. 

그러나 암 환자는 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는데, 심리적 증상에는 불확실성, 

상대적 박탈감, 상실에 대한 불안, 소외감, 위축감, 두려움,

사회적 고립감과 절망감 등 부정적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다[18].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19-23], 혼자만의 외로움으로

고립감을 느낀다[24-29]. 그러므로 암 환자는 다른 암 

환자와 모임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자조 모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30]. 이와 같이 암 환자가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증상을 볼 때 암 

환자도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FoMO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FoMO가 SNS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과의 연결성 또는 친밀감의

부족에 적용될 수 있는데[31], FoMO 개념의 속성과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념이란 어떤 현상, 사물이나 행위에 대한 정신적 

심상으로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에 대한 속성을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 & Avant[32]의

개념분석 절차에 근거하여 FoMO에 대한 속성과 정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와 함께 FoMO의 속성이 암 환자

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향후 간호 실무에서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FoMO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개념의 속성과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FoMO의 속성이 암 환자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alker & Avant[32]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FoMO의 개념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FoMO의 속성과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Walker & Avant[32]의 개념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FoMO의 개념이 논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FoMO의 논문 분석을 통하여 속성 

및 특성을 규명한 후 암 환자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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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러한 속성을 갖춘 모델 사례, 유사 사례, 반대 

사례, 연관 사례를 구성하였다. 이후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한 후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국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DBpia,

국외 논문은 CINAHL, PubMed, EMBASE에서 ‘소외

에 대한 두려움’, ‘고립공포감’, ‘FoMO’, ‘Fear of 

Missing Out’을 주제어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117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논문의 초록과 원문을 

확인 후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국내 논문 34편, 

국외 논문 48편이 선정되었다. 암 환자의 심리적 특성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암 외로움’, ‘암 고독’, 

‘암 소외감’, ‘암 두려움’, ‘암 불안’, ‘암 경험’을 검색어로 

하여 초록과 원문을 확인한 50편의 국내 논문을 사용

하였으며, 암 환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국외의 연구

들은 너무 광범위하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Walker & Avant[32]의 개념분석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1) 개념을 선정한다. 2)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3)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한다. 4) 개념의 속성을 확인

한다. 5)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6) 개념의 부가 

사례를 제시한다. 7)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8)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확인한다.

3. 연구결과

3.1 개념의 선정

최근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FoMO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에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FoMO 개념

의 속성과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선정하였다.

3.2 개념분석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FoMO에 대한 개념의 속성 및 선행

요인과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암 환자에서의 FoMO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3.3 FoMO 개념의 사용확인

3.3.1 사전적 정의

사전적 정의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 고립공포감으로 

사용되며,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

을 가지는 증상이다[33]. 또한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해보지 못한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또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34], '멋지고 흥미로운 일이 지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주로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에 

의하여 유발됨'으로 정의되어 있다[35].

3.3.2 문헌에서의 개념 사용

타 학문에서 개념 사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학 분야에서 2004년 FoMO의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

으며, 제품의 공급량을 줄여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해

만든 개념으로, 한정된 제품과 유행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파생되었다[1]. 소비자 행동에서 FoMO는

사람들이 현재의 경험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회적

현상으로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은 불안을 경험하고, 한정

수량, 매진 임박의 전략으로 구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소비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사회적 주류에 소속되고자 하는 행동에서 기인하여 

나타난다[36,37].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2013년부터 FoMO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학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람들

의 행동 경향성 조사를 위해 FoMO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Przybylski 등[3]은 FoMO를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지속해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욕망과 자신이 없는 상황

에서 다른 사람이 보람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광범위한 불안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상으로 

삶의 만족도, 자기 능력, 자율성, 다른 사람과의 연결성

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Abel, 

Buff. & Burr[38]은 FoMO를 사회적 기회를 놓쳐서 

발생하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만연한 상태로

종종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소유

하고 또는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소비되는 모든 정서와 불안으로 대다수가

속해 있는 대열에서 이탈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우려, 

불안 등을 말하며, 집단의 공통된 행동을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FoMO는 사회적 

불안정, 전염병 상황에서의 사회화 감소,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경험한 불안 등에 의해서도 

증가한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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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호학에서는 FoMO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3.3.3 관련 개념

관련 개념으로는 사회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들 수 

있다. 사회불안은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상당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서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 관찰되는 것,

타인 앞에서 수행하는 것,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을 들 수 있다[40]. 이는 대인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인 FoMO보다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사회 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참여하지 않고 고립되는 것으로 대

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며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41]으로 

FoMO와 유사한 개념이다.

3.4 개념의 속성확인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는 것은 개념분석의 핵심이다.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속성을 제시하며, 광범위

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데,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은 

다음과 같다.

3.4.1 잠정적 기준 목록

① 타인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② 사회적 기회를 놓치고 타인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③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이다.

④ 육체적인 고통에 준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⑤ 기본심리 욕구의 결핍으로 자기 조절력이 저하

되어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⑥ 소속감의 손실에 대한 불안이다.

⑦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발생한다.

⑧ 대인관계에서 소외당할까 두려워하여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이다.

⑨ 외로움, 우울감,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

되며 낮은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을 경험한다.

⑩ 사회적 주류에 소속되고자 하는 행동에서 비롯

되며 모임이나 행사를 거절하지 않는다.

⑪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경험한다.

⑫ 사회적 참여와 연결되는 것이다.

3.4.2 속성

개념의 속성은 ‘소속감의 결핍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감을 느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의 부재로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1) 상대적 박탈감 ② ⑦

(2) 사회적 배제 ② ③ 

(3) 소속감의 결핍 ① ⑥ ⑩

(4) 타인과 상호작용의 부재 ⑧ ⑪ ⑫ 

(5) 부정적인 감정 ④ ⑤ ⑥ ⑧ ⑨

3.5 개념의 모델 사례

모델 사례는 개념의 속성을 모두 포함한 사례이다.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 3기를 진단받은 A씨는

자신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는데 

왜 대장암에 걸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반면 자신

의 회사 동료 B씨는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지 

않지만, 건강검진 상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1) A씨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금요일 퇴근 후

입원하여 주말 동안 항암치료를 받고 월요일에 출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치료에 집중하라는 

이유로 자신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에서 제외하였다.(2)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야근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 동료들이 함께 일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이

느껴졌던 터라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으나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5) 그 이후로 

출근을 하면 자신이 회사에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만 같이 느껴졌고 팀원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이전처럼 지내기가 힘들었다.(3, 4) 항암치료

를 할수록 부작용이 점차 심해져 회사를 휴직 하였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점차 입원 기간은 길어지고

가족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병원에서 혼자 생활

하는 시간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소외감과 고립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꼈으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 가족들에게

미안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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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념의 부가 사례

3.6.1 유사 사례

유사 사례는 개념의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사례로 경계사례라고 불리기도 한다.

골육종을 앓고 있는 14세 A군은 치료를 위해 병원

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결석하는 날들이

많아져 휴학하였다.(3) 친구들은 그 나이에 맞게 학교도 

다니고 성장하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1, 5) 그러나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조 모임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과 틈틈이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냈다.

치료가 끝난 후 친구들보다 2년 늦게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고, 적응이 힘들었지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어린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다.

3.6.2 반대 사례

반대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확실히 아닌 것에 대한 

사례이다. 

유튜버 D씨는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깐 부정하기는 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고 치료에 전념하며 치료과정을 방송

으로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방송을 통해 암 환자들

에게 불안감은 줄여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수술할 때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격리가 되었을 때도

치료과정과 병원 생활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며

구독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였다. D씨는 치료 받는 동안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구독자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으며,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어

환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6.3 연관 사례

연관 사례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에 대한 

사례로, 개념의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이다. 

50대 C씨는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였다. 유방전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항암

표적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휴직

연장이 더는 안 된다는 말에 복직을 하였다. 복직 후 동료

들은 예전처럼 C씨를 대했지만 C씨는 유방을 상실한 

후 자존감과 자신감이 저하된 상태였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할까봐 두려워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힘들어,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며 자신을 스스로 가두었다. 치료가 종료되고 유방

재건술이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말에 C씨는 유방재건술을

받게 되었고, 다시 자존감과 자신감을 점점 되찾으면서, 

직장 동료들과도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3.7 선행요인과 결과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이며, 결과는 개념의 발생 후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이다. 

FoMO에 대한 선행요인은 흐름을 놓치거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외감, 타인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된다[3,12,37,38,42,43]. 

이에 대한 FoMO의 결과는 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우울, 불안 등 부정 정서를 촉발시키며[12,38],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이 저하된다[14-16].

Fig. 1. A Conceptual map of F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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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험적 준거

경험적 준거는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FoMO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준거는 대부분의 경우 속성과 같고, 그 개념이 실제

현상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은선 등

[6]은 Przybylski 등[3]이 개발한 FoMO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형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3개의 하위요인인 

소속욕구, 외적 동기, 상대적 박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본 연구의 5개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4. 논의

최근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FoMO라는 용어가

주목받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oMO의 속성, 선행

요인과 결과 및 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FoMO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FoMO의 속성은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배제, 소속감의 결핍, 타인과 상호작용의 부재, 부정적

인 감정으로 나타났다. 

첫째 상대적 박탈감은 어떤 모임이나 상황, 관계에서 

소외당할 것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되는 불안감으로[3],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가질 수 있

다는 걱정으로 인한 일종의 사회적 불안이다[44].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소외감, 시기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된다[45]. 상대적 박탈감을 간호학적 관점

에서 본다면 암 환자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암을 대처

하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여 두려움, 육체적인 변화로 

상실감, 자격지심 등을 느끼게 되고[46], 반복되는 치료와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47]. 그러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심리적 중재 프로

그램과 암 환자가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 제공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인데, 이는 FoMO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두려움[48],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38]이라고 한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사회적 배제를 

간호학적 측면으로 본다면 암 생존자는 사회 복귀를

위한 사회적 재활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 낙인을 경험

하게 되고,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암 생존자의 재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49].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소속감의 손실을 초래하고 불안을 일으키며[38], 신체적

으로 면역 기능을 저하하고, 통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50].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상담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소속감의 결핍은 사회적 주류에 소속되고자 하는

행동에서 비롯되며[36],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걱정이다[6]. 이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트랜디(trendy)한 행동을 모방하여 정서

적인 안정감을 찾는 행위로 이어진다[3]. 소속감의 결핍

을 간호학적 측면으로 본다면 암 환자들은 학교나 직장

생활에 제약이 생겨 대부분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소속감이 저하된다[19,51]. 소속감에 대한 결핍의 중재

로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소아암 청소년은 자조 

모임을 통해 같은 경험을 나눔으로써 절망을 극복하고, 

또래 관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며[52], 정보 공유의 

차원을 넘어 심리적 공감대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

하는 기능을 한다[53]. 또 소속감을 주며 생활을 변화

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54]. 암 환자가 소속감을 가지고 직장과 학교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타인과 상호작용의 부재는 다른 사람이 예상대로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상호작용할 수 없을

때 불안이나 강박행동 등이 나타난다[55]. 타인과 상호

작용의 부재를 간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까운 지인과 관계가 멀어지며[22], 

상호작용이 위축되어 소외될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를 

고통스러운 형벌로 느끼기도 한다[18]. 아리스토텔레스

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즉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 오프라인 

모임 등을 구축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부정적인 감정으로 수면 부족, 삶의 질 감소, 

정서적 긴장, 신체적 웰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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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서적 통제 부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며[56], 젊은 연령에서 많이 경험한다[6]. 

부정적인 감정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암 환자는 

부정적인 삶의 경험과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들은 

치료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고[26], 우울, 불안, 두려움, 고립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57,58]. 이러한 감정들을 여가시간을

가지고,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이겨나가고 있다

[59]. 그러므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32]의 개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FoMO의 속성을 규명하여, 이를 간호 실무

에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FoMO는 소속감의 결핍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배제감을 느끼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재로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속성은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배제, 소속감의 결핍, 타인과

상호작용의 부재,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COVID-19의 발생 및 확산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FoMO

의 개념속성을 확인하고, 암 환자에서 그 속성이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간호 실무 및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심리학에서 개발

한 FoMO의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간호학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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